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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란 그림을 이루는 선이나, 사진을 이루는 점들과 

같은 그래픽 부호들이 한데 어울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한다.1> 따라서 이미지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미지를 

이루는 표현의 재료들을 살펴보고, 그 재료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조합되어 표현되었는지 알아보는 행위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의 한국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난 다양한 결과들이 전달하는 이미지를 살펴보면, 

그 표현을 이루는 재료들이 단순히 그림의 선과 사진의 

점과 같은 개념적인 단어로 단정 짓기에는 형태와 

양식들이 매우 다양해졌고, 이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방식 또한 더욱 복잡해졌다. 이러한 이미지 표현의 

흐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라가 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그래픽 부호들-그림을 이루는 선, 사진을 이루는 

점이라는 개념을 수집한 이미지들을 통해 구체화 

시켜보았다. 

  1. 그림의 선: 형태의 모방

그림의 선에 가까운 그래픽 부호들을 주로 사용한 

디자인들의 결과물에서는 관습적인 이미지를 

형태적으로 모방하여 아이디어를 전달하고자 하는 

흐름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였다. 형태를 모방하여 

이미지를 전달하는 흐름은 2차원적인 이미지에 

머무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표현의 범위에 있어 점점 더 

적극적인 양상을 띠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평면적인 

묘사를 넘어 입체적이고 복잡한 형태에 재질까지 

세밀하게 시각화하여 3차원적 이미지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 사진의 점: 내용의 생산

사진이라는 매체를 그래픽디자인의 일부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온 흐름이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그림의 선에 해당하는 형태적 

모방의 방식을 따른 결과물들이 점점 적극성을 띠기 

시작해 사진이 가지고 있는 완성도가 높은 묘사의 

단계를 공유하고 있는 흐름에서 사진은 어떤 이미지를 

모방하거나 번역하는데 사용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진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즉 내러티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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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에 의해 직접 생산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런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시각문화에서 이미지가 어떤 레파토리나 모티프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미지에 

관련한 새로운 소재, 기술 등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이 창작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다양한 선택지로 

제공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로서 

이미지를 읽고, 또 그 이미지를 적절히 기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 다시 말해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유동적이고 거대한 시각적 맥락을 한 번쯤 

통찰하려는 노력 또한 이미지를 생산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1 

Richard Hollis, Graphic 

Design: A Concise HistoryDesign: A Concise History, 

London: Thames & 

Hudson, 1997


